B4830          고령 생활을 보람있게..         18-07-11

80대 후반에 달한 할아버지 두 분이 매일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나무에 오르내리는 다람쥐도 보고  나무 가지 사이를 바쁘게 날아다니며 지저대는 새소리를 들으며 한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그 두분의 할아버지는 앉는 의자도 정해져 있었고  아침에 만나는 시간,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주는 식당에 가는 시간,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집으로 가는 사간도 정해져 있는 일정을 매일 매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들이 교환 하는 이야기는 거의 전부가 젊었을 때 어떤 활동을 했고 혈기 왕성했을 때 겪었던 화려한 과거이야기이었습니다. 오랜 동안 만나다 보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하는 분은 전에 이미 이야기 했었음을 기억하지 못했고 이야기를 듣는 분은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대로 그 두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의자에 앉아서 공원의 자연을 즐기면 소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의 한 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공원에 나오신 할아버지는  오지 않으시는 할아버지가 어디에 사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어디에 사시는 지를 말씀을 안했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드렸지만 들으신 할아버지가 기억을 못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돌아가시지나 않았는지 아니면 몸이 불편하여 누어 계시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소도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니 혼자서 매일 같은 의자에 앉아서 안 오시는 할아버지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날 안오시든 할아버지가 공원에 나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든 할아버지께서 오랜 만에 나오신 친구 할아버지에게  반가운 목소리로 어찌된 영문이냐고 물었습니다. 한달 동안 공원에 나오지 않았던 할아버지는 차근 차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식사하던 식당을 아시지요? 아 글쎄, 그 식당에서 일하던 젊은 금발 웨이트레스가 있었지 않소?”  “그래요. 그 20대 의 아가씨 말이지요?” 고  친구 할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오랜 만에 나오신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아가씨가 나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고발을 했지 뭡니까? 89살 된 나에게 강간을 할 만한 능력을 인정해준 것이 은근히 좋더라구요. 그래서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유죄를 인정했지요.”  이제 호기심이 절정에 달한 듯 친구 할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단 말이요?”  “글 쎄, 내가 강간 죄목에 유죄를 인정했더니 이번에는 판사가 내가 가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위증죄로 나에게 30일 간의 구류를 선고했지 뭡니까? 그래서 30일 간 유치장 생활을 하고 이제 풀려 나온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을 이는 만무하지만 7-80대가 되면 신체의 기능이 다 없어진 줄 아는 일반적 상식에 해학의 일침을 놓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고령자가 되었다고 신체적 기능은 약해지겠지만 목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고령자이지만 저는 아직 노인회관에 가본 적도 없고 노인회에 가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칼럼을 쓰랴, 매일 처럼 대학원 학생들에게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를 하는 일정 때문에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없는 단기 방학 기간 동안에는 미국내의 각 명소와 유럽, 남미, 앨라스카 등지에 관광 여행을 떠납니다. 동행 하는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컴퓨터에 입력을 시킨 후 사진에 설명을 붇히며 편집합니다. 관광 자체도 즐겁거니와 사진을 편집하여 CD로 구워서 동행했던 분들에게 나눠주는 기쁨도  큽니다.

고령자가 되어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돈을 버는 일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컴퓨터의 기술도 배우고 사진을 컴퓨터로 편집하는 방법도 배우면  공원의 의자에 매일 처럼 앉아서 무료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한인 동포 사회에서는 컴퓨터를 무료로 가르쳐 주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다소의  수입이나 저축금도 좀더 이윤이 높게 예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무료 강좌도 여러 곳에서 실시를 합니다. 얼마나 긴 여생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아직 배울 것도 많고 보람을 느끼며 생활 할 수 있는 길은 고령자들이게도 많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끝  

